
 야마다이케 연못은 오사카부에서 관리하는 야마다이케 공원 안에 
있습니다. 공원 을 대표하는 오래된 연못으로, 관개용 저수지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만 마리가 넘는 오리 떼가 자주 이 
연못에 내렸는데, 수는 적어졌지만 지금도 각종 오리와 물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연못의 수면 넓이는 약 10 헥타르입니다. 오사카부 안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연 못입니다.
 연못 바로 옆에서는 야요이 시대부터 고분 시대까지의 집터와 토기 
등이 발견되 어 오랜 옛날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못 주위에 는 울창한 나무숲과 죽림이 
있습니다. 또한 꽃창포가 피고, 초원이 있고, 나뭇가지 가 연못에 
잠겨 있는 곳도 있는 등 이 공원은 다양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공원 부지의 복잡한 지형과 땅의 기복이 주변 지역의 소음을 막아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지켜줍니다.
 물이 가득한 연못 수면에 비치는 달은 각별한 운치를 더해줍니다.
 일년 내내 꽃이 피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고아한 풍경과 
자연을 즐기는 곳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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